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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12월…일몰보며차분한연말맞이

2020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다.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

는 일몰은 언제나 낭만적이다. 그러나 제주의 일몰은 자연 그대로의

모습을 볼 수 있어 특히나 아름답다. 바다와 오름이 파노라마처럼 펼

쳐진 제주에서의 일몰을 감상하며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되돌아보고

정리해보는 것이 어떨까. 도내 일몰 명소를 소개한다.

▶수월봉=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제주의 대표적인

일몰 명소 중 한곳으로 꼽힌다. 수월봉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제주의

서쪽바다와 섬 차귀도의 풍경은 일몰시간대 한 폭의 살아있는 수채화를

연상 시키며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한다. 이와 함께 수월봉에서 그리 멀

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자구내 포구에서 바라보는 석양도 아름답다. 한경

면 고산리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2㎞ 정도 가면 자구내 포구가 나

온다. 차귀도와 당산봉과 사이에 있는 자구내 포구에서는 차귀도 사이

로 넘어가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. 바다와 섬, 그리고 붉은 태양이 만

들어내는 아름다운 낙조를 수월봉과 자구내 포구에서 감상할 수 있다.

▶애월 해안도로=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주변에는 이색적인 카페들

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최근 제주를 방문하면 반드시 가봐야 할 일몰 성

지로 각광 받고 있다. 애월에서 곽지까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

를 따라 걷다보면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며 가을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붉

은 태양을 감상할 수 있다. 해안도로 곳곳에는 카페와 식당 등이 소재해

있어 볼거리, 먹을거리 등을 만족시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

는 곳이기도 하다. 특히 애월 해안도로는 일몰 명소와 함께 낭만 있는 드

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.

▶사라봉=제주시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사봉낙조 라 불리며

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일출인 성산일출 과 함께 제주의 열 가지 아

름다운 풍광을 일컫는 영주십경 중 하나다. 사라봉은 인근에 소재한

별도봉과 산책로로 이어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

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도민,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

이다. 사라봉에 오르면 제주바다와 제주시내, 한라산 등이 한눈에 들어

온다.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제주에서

의 하루일과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.

▶박수기정=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의 낙조를 제대로 즐기려면 박

수기정의 절벽 위보다는 대평포구를 추천한다. 포구에서 해안을따라 병

풍처럼 펼쳐진 박수기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을은 장관이다. 특히 파

도와 자갈이 만나 부딪치는 소리는 감성을 더하고, 반사된 노을빛은 자연

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다.

이 밖에 올레 14-1코스인 제주시 저지리 문도지오름은 15분 정도면

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. 정상에서 돌오름, 당오름, 마중오름, 저지곶

자왈 등을 볼 수 있으며 일몰도 훌륭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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